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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 재배시 정식시기에 따른 여주의 성분함량 변화

이나겸1*, 김영석2, 류수노1

1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업생명과학과
2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서론]

여주는 국내에서도 소비확대 및 소득작목으로 육성이 기대되는 작물로서 재배작형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정식시기 개발

과 수확시기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적정 정식시기에 대한 구명이 미비하여 과잉 생산 시기에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주 비가림재배시 정식시기를 달리하여 정식시기에 따른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여 성분이 

가장 풍부한 수확시기를 조사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품종은 ‘드레곤’을 이용하였으며, 육묘는 육묘전용 상토(흥농바이오)를 이용하여 32공 플러그트레이(서울농자재)에 파종

하였다. 본 포장에 엽수가 3∼4매 정도 자란 묘종을 정식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2015년 6월 5일, 7월 5일, 8월 5일에 

3회에 걸쳐 정식하는 3처리구로 하여 비가림하우스에 정식하였다. 여주의 유인방법은 원줄기를 적심처리하고 아들줄기

를 4개로 유인하여 재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개화후 성숙일수에 따른 여주 과실의 Vitamin C, Momordicin, K, Mg의 성분은 개화 후 수정 7일차에서 74.7mg/100g으

로 일수가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항당뇨 성분인 Momordicin은 개화후 7일차에 수확한 과실에서 개화 

후 14일차에 수확한 과실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반면 Ca성분은 과실의 수확시기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여주과실의 기능성 성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수확시기를 앞당겨 수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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